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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오후 8시20분 관찰카메라 24시간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는 아시아
최대 주얼리 메카로 손꼽힌다. 종
로2가부터 5가까지 촘촘히 들어선

가게들의 겉모습만 보고 단순한 귀금속 판매 거리
로 생각하면 오산. 귀금속 관련 사업자 등록 업체
만 3000여개에 이르고 종사자만 해도 6000명이
나 된다. 인근에서 귀금속 제작부터 가공, 도소매
까지 한 번에 이뤄져 전국 귀금속 물동량의
50%가 이 곳에서 만들어지고 수익은 2조7000억
원을 차지한다.

한때 1돈(3.75g)에 27만원을 호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값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
며 현재 1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귀금속
선물 등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상점들도 바쁘지
만 덩달아 금 거래소와 금괴 제작소도 쉴 틈이 없
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꼭 한 번 들러야 할
곳이기도 하다. 이들이 곳곳의 귀금속 가게를 두
고 굳이 종로에서 예물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저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방을 직접 운
영해 최신 디자인을 빨리 접할 수 있으며 맞춤 제
작이 가능해 개성 넘치는 예비부부들에게 인기
다. 29일 오후 8시20분 방송.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상점 3000여개종로귀금속거리

3000여개 귀금속 업체가 모인 서울 종로의 모습을 ‘관찰
카메라 24시간’이 담았다. 사진제공｜채널A

음악 랭킹

10월 20일∼10월 26일,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헤픈엔딩 (ft.조원선)

아티스트 앨범명신발장에픽 하이
BORN HATER 에픽 하이 신발장
12시 30분 비스트 TIME
화장 지웠어 개코 REDINGRAY
스포일러 에픽 하이 신발장
손대지마 에일리 Magazine
시간과 낙엽 악동뮤지션 시간과 낙엽
RICH (ft. 태양) 에픽 하이 신발장
또 싸워 (ft. 윤하) 에픽 하이 신발장
그게 나야 김동률 동행

12345678910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마왕’ 신해철의 허망한 죽음은 모두를 몹시
도 아프게 한다. 그가 27일 세상을 떠난 후 남
은 이들은 신해철과 그의 음악을 말하며 휴대
기기로 옛 음악영상을 들여다본다. 28일 인터
넷과 SNS 등 사이버 공간은 그가 남긴 노래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트위터는 저마다 신해철
의 노래와 얽힌 추억 한 자락씩을 말하는 글들
로 넘쳐난다. 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에서
는 그의 출세작 ‘그대에게’부터 ‘우리 앞의 생
이 끝나갈 때’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안녕’
‘재즈카페’ ‘나에게 쓰는 편지’ ‘날아라 병아리’
‘인형의 기사’ ‘일상으로의 초대’ ‘히어 아이 스
탠드 포 유’ 등 대표곡들이 무한 재생되고 있
다. 그만큼 신해철은 청춘을 지배했던 우상이
고,추억의아이콘이다.

유난히 신해철이란 가수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것은그의노래에담긴 ‘시대정신’때문이
라는 분석이 많다. 히트곡을 가진 가수, 인기
가수는 많았지만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는 그
렇지 않다. 그는 1988년 ‘대학가요제’로 데뷔

해 무한궤도, 넥스트, 노댄스, 모노크롬 등 실
험적 밴드와 솔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발표하며 날카로운 의식과 철학적 시선으로
1990년대를자신의 ‘시대’로만들었다.

그가 떠난 후 세상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새삼 신해철이란 가수가 외롭게 걸어온 그만
의 길이 저평가된 게 아니냐는 아쉬움과 더불
어 그와 같은 시대정신을 가진 뮤지션의 등장
을바라는아쉬움의표현이란분석이다.

이날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찾은 조용필은 “고인은 뮤지션으로서
모험정신이 대단한 친구였다. 나 역시 그에게
음악에 대해 물은 적도 있다”면서 “훌륭한 뮤
지션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빈소엔 조용
필 외에도 첫날부터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 고
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했다.배철수
김수철 이승철 김현철 싸이 등이 영정에 고개
를 숙였다. 조문이 시작된 이날 오후 1시부터
밤늦도록조문행렬은길게이어졌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현재 ‘그대에게’ ‘내 마
음 깊은 곳에 너’가 멜론, 지니 등 여러 음악사
이트 순위권에 오르고 있다. 고인이 생전에
“내 장례식에서 울려 퍼질 노래”라고 지목한
‘민물장어의 꿈’은 벅스뮤직 등의 실시간 차트
1위에올랐다.

김원겸기자 gyummy@donga.com트위터@ziodadi

마왕은떠나도그의노래는영원히…

팬들SNS에추모글·노래가득띄워
조용필 “모험정신 대단한 친구였다”

■ 사이버공간 가득채운 생전 히트곡들

고 신해철이 ‘절친’ 가수들과
생전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곡은 고인
의유작이될가능성도크다.

2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해철은 앞서 서
태지 컴백에 맞춰 이승환, 김종서 등 동료 가
수들과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나인티스 아
이콘’(90＇s Icon)’을 진행해 최근 노래를 완
성,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녹음까지 마친 것
으로 알려졌다. 신해철은 6월 6년 만의 새 솔
로 앨범 ‘리부트 마이셀프’를 발표했지만 이
번 노래는 가장 최근 작품이어서 그의 유작
이라 할 만하다.

신해철을 비롯해 이승환, 김종서, 서태지
는 자신들이 1990년대 가요계를 이끌던 가
수라는 점에서 착안해 ‘나인티스 아이콘’
(90＇s Icon)’으로 곡 제목을 결정했다. 서태

지가 작곡했고, 1990년대 추억과 낭만을 담
은 노래다.

이번컬래버레이션프로젝트는마스터링등
최종 단계만 거치고 팬들에게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잠시 중단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아무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우선 장례
를 마치고, (프로젝트)일에 대해서 유족과 상
의한뒤나머지가수들과의견을나눌예정”이
라고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워낙 극비리에 진행되다
보니 소속사 측에도 알리지 않았다.녹음 당일
에도 매니저를 제외하고 각자 혼자 움직여 녹
음을 마쳤다”면서 “곡만 녹음한 상태이며 이
후과정은진행되지않았다”고말했다.실제로
이들이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 서태지
관계자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아끼기도했다.

이정연기자 annjoy@donga.com트위터@mangoostar

‘나인티스아이콘’ 신해철유작되나?
故 신해철, 절친들과 비밀리에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노래 녹음

27일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28일 고인의 영정이
놓였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턱시도에, 날카로운 눈매까지 사진 속 모습은 생전 그대로다. 하지만 더 이
상 ‘마왕’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승환·김종서 등 동료가수들 참여
유족과상의한뒤차후음원공개예정


